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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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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 논란은 시들어 들지 않고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봇트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총기 규제가 가장 심한 시카고에서 63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에서 44명이 14 시간 동안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노년 층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뉴욕 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1991년에 비하여 3 배나 많은 파산을 신청한다 합니다. 미국의 사회가 왜 이렇게 악화하고 있느냐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인도를 걷고 있는 노인을 찻길로 밀어 자동차에 치우게 한 젊은이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난 사례가 동영상에 떠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인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세상을 멈춰주세요. 나는 이제 내릴레요.”라는 비관적인 호소의 목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종교를 적대시하고 공산 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학살을 주저하지

않은 구 쏘련 정권 하에서 살았던 노벨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닛슨 (Alexandr Solzenitsyn)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이 생긴다.” “인간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 에일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두와이트 (Timothy Dwight)씨는 말했습니다. “종교 없이는 인간은 원시인, 곰, 늑대가 누리는 자유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종교가 없어지면 우리의 사회는 망가지고 우리가 방위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없으면 도덕도 없게 된다. 종교를 잃으면 우리 신념의 기초도 날라간다. 생명의 안전, 자유, 및 번영도 파괴된 쓰레기 속에 묻히고 만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분도 없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쟁취한지 50년 후에 알렉시스 드 토커빌 (Alexis de Tocquerville) 이라는 프랑스인이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1835년에 발간된 자기의 저서에 기록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이라는 사회는 종교가 탄생시켰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웹스터 (Webster) 도 유명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근본인 종교적 성격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조상은 기독교를 높이 숭상하는 이념으로 우리를 이곳에 데려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 이 원리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간, 정치, 및 문학을 다룬 모든 기관에 침투시켰던 것입니다…..이런 정부가 없어지면 혁명과 소요와 전체정치가 우리 사회의 빈 곳을 메울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지금 혁명, 소요, 폭동아 난무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여성 하원의원 한 분은 ” 미국 정부에 대항해서 왜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863년 즉 미국 남북 전쟁 시에  애브라함 링컨 (Abraham Lincoln)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 국가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심리를 멈춰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링컨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에 말씀 드린 위인들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